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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이념 문제로 내전까지 했던 국가이지만, 1974년 그리스의 보수여당에 의해 그리스 공산당은 합법화되었다. KKE는 민족해방을 위해서 전 국민적 민족해방군을 조직하여 무장항쟁을 지도했던 역사가 있지만, 폭력혁명을 주장했던 자칭 마르크스주의조직을 자처한 테러리스트 조직인 ‘11월 17일 조직(17N)’등의 폭력혁명노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들 맑스주의를 자처한 테러조직들은 KKE가 의회로 들어가면서부터 KKE부터 떨어져 나온 급진분파들이다. 그리스의 테러조직을 연구한 카시메리스는 17N을 분석하면서, 17N과 KKE의 대비를 통해 역설적으로 KKE가 그리스 좌파 정치 내에서 의회·대중운동 노선과 테러리즘 사이의 경계선을 가장 명확하게 표상하는 집단임을 보여준다. 17N은 KKE가 그 경계를 넘지 않은 것을 "배신"으로 불렀고, 그 분노가 테러리즘을 낳았다. 
  

17N은 1975년 CIA 아테네지부장 리처드 웰치 Richard Welch암살을 시작한 후 2002년 해체될 때까지 27년간 100회 이상 테러를 자행했지만 그리스 사회 사회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데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17N등은 폭력을 통해 혁명적 대중의식을 깨우려 했지만, 도리어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정당성을 박탈당했다. KKE에서 떨어져 나온 분파인 17N등의 폭력 혁명을 주장하는 테러리스트들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 그리스에서 KKE의 활동의 정당성을 드러내주는 반면교사였다.

KKE는 혁명은 조직된 노동계급과 대중 운동, 당의 지도를 통해 준비·수행되어야 하며, 소수 비밀조직의 무장행동·테러 행위는 계급투쟁을 대체할 수 없고, 오히려 국가 탄압을 정당화하는 맹동주의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KKE는 그리스 내 각종 무장 도시게릴라·테러 조직(N17 포함)을 맑스주의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계급과 인민의 조직적 투쟁을 대체하는 소수의 모험주의”로 비판하고 있다. KKE는 1974년 합법화 된 이래 의회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대도시들에서 지방자치제들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공개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스의 합법정당이다.

KKE는 1991년 13차 당 대회 이후 "부르주아 정부에 대한 참여와 지지"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혁명적 성격의 복원을 선언했으며, 스스로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통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혁명 정당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테러리즘이나 소수의 무장투쟁이 아니라, 대중 계급투쟁에 기반한 역사적 변혁이라는 의미다. 

KKE의 공식 문서는 혁명적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회적 환상을 거부하고, 복잡한 계급투쟁 조건에 대처하기 위한 다면적인 이념·정치·조직적 준비"를 강조하는데, N17등의 KKE에서의 탈당과 KKE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서 알 수 있듯이 테러리즘이나 소수의 무장투쟁을 뜻하지 않고 당이 주도하는 대중운동을 전략 중심에 놓는 것이다.

KKE는 의회를 "독점자본의 독재"를 폭로하는 장으로 활용하면서, 노동조합 운동과 대중 투쟁과 연계한 계급 의식 고양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한다. 이는 테러리즘과 같은 개인적·엘리트적 폭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노선이다

KKE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리스의 의회, 지자체, 노동현장에서 아래로부터의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전위정당을 건설해가는, 즉 기속위임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진보정당이다.


***18차, 19차, 21차 당대회 주요 내용

1) 18차 당대회 결의문의 중요 내용은 반독점·반제국주의 민주전선(AADF) 전략

이것이 결의문의 실질적 전략 핵심이다. KKE는 직접적 사회주의 혁명 노선 대신, 노동계급 — 빈농 — 자영업자의 사회적 동맹을 "인민권력과 인민경제"로 나아가는 경유 단계로 설정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PASOK류 사회민주주의나 SYRIZA류 좌파 포퓰리즘과 자신을 구분하는 노선 경계선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운동 재편성(regroupement)의 구체적 조직 방침 — PAME, PASY 강화, GSEE 내 기회주의 세력 배격 — 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후 단계론 노선은 이후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2) 19차 당대회(2013년) – 가장 중요한 노선 변화 

18차 당 대회의 AADF(반제국주의·반독점 민주전선) 개념은 일종의 중간 단계(민주주의적 과도 단계)를 상정하는 "단계론"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19차 대회는 이를 폐기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직접적·즉각적 전략 목표로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3) SYRIZA 집권(2015년)을 통해 노선의 과학성 확인

4) 21차 당대회(2021년) – 노선의 공고화

 KKE는 ‘좌파’나 ‘진보’ 세력이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에 대한 환상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KKE가 즉각적인 정치적 해법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단호하게 답변을 하였다. 

첫째, 역사적 논거. "즉각적 정치 해법" 노선이 20세기 전체와 21세기 초에 걸쳐 실제로 달성한 것은 노동자·인민의 급진화 저지, 운동의 분쇄, 공산당의 체제 편입, 특정 상황에서 투쟁 기회의 상실뿐이었다고 주장한다. SYRIZA의 2015~2019년 집권 경험이 그 구체적 증거로 제시된다—반긴축 구호를 내걸고 집권했으나 결국 긴축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둘째, 전략적 논거. KKE는 "즉각적 해법의 부재"가 약점이 아니라고 본다. 일상적 투쟁에서의 요구와 성과를 노동자 권력을 위한 투쟁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즉 전술과 전략의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반면 "즉각적 정치 해법"을 표방하는 노선은 대체로 이 두 차원을 분리하거나, 전략적 목표를 일상적 요구의 목록 끝에 구색 맞추기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귀결된다고 비판한다.

결의문이 명시적으로 겨냥하는 대상은 SYRIZA와 MeRA25 같은 세력들이다. 이들이 "좌파 정부"나 "진보적 과도기 케인스주의 강령"을 내세워 자본주의 극복의 길을 열겠다고 주장하지만, KKE는 이를 부르주아 체제 내 관리의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한다.

요컨대 KKE의 입장은, 자신들이 즉각적 해법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해법을 거부하는 것이며, 진정한 해법은 일상 투쟁을 혁명적 전망과 단절 없이 연결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 본문

2013년 4월 11~14일, 아테네
제20차 당대회까지 KKE의 기본 과제
KKE 제19차 당대회는 2013년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제19차 당대회는 중앙위원회의 테제를 승인하였다. 이 테제는 당의 활동 보고 및 제20차 당대회까지의 정치적 과제를 담고 있으며, 당 기층조직(PBO) 총회와 각급 회의에서의 토론 및 승인 결과를 반영하였다. 또한 제19차 당대회에서의 중앙위원회 보고와 중앙감사위원회(CAC)의 활동 보고도 승인되었다.
제19차 당대회는 당의 강령 및 규약을 채택하였으며, 이 역시 기층조직 총회 및 각급 회의에서의 승인과 해당 기구들에서 제기된 제안들을 반영한 것이다.
제19차 당대회는 제20차 당대회까지의 당 과제를 규정하는 정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은 당이 노동계급, 도시 및 농촌 자영업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강령을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대중화하는 과제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과제는 노동계급 투쟁의 조직화, 노동운동 및 인민운동의 재편, 인민동맹의 형성, 당 건설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한다.
제19차 당대회의 문건들은 당의 전략에 기초하여 근본적인 제반 문제에서의 활동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우리 동맹 정책의 기초이며, 노동계급 사업의 우선적 지위, 각종 운동·투쟁 전선·선거 정치 투쟁에서의 전술, 그리고 국제공산주의 및 노동운동에서 KKE의 과제를 규정한다. 아울러 청년층 및 노동계급·민중 계층의 여성들에 대한 KKE의 지향이 갖는 중요성도 명시되어 있다.
제19차 당대회의 문건들은 KKE가 계급투쟁의 현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어려움을 단호히 극복하며, 노동계급의 전위이자 전천후 당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하는 데 더욱 튼튼한 무기를 제공한다.
정세의 방향 — KKE, 전천후 당
195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하고 장기적인 자본 과잉축적 위기가 2009년 이후 그리스 경제에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데이터에 비추어 볼 때, 일방적인 채무 지불 정지 및 유로존 탈퇴의 가능성이 소멸했는지, 혹은 이탈리아와 같은 강력한 자본주의 강국의 이탈로 인한 유로존 분열의 가능성이 사라졌는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예측과 우려는 특히 경제적 정세를 분석·평가하는 지역적·세계적 제국주의 참모부에서 실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의 구체적인 정세를 결정할 것은 현 정부나 SYRIZA¹가 주장하는 이른바 유럽 남부를 위한 새로운 '마샬 플랜'을 목표로 내세우는 좌파 색채의 '국민 구제' 정부의 관리 역량이 아니라, 유로존 위기의 심도, 현재 동맹 유지의 어려움과 새로운 동맹의 형성 가능성, 특히 독일의 역할이다.
유로존은 상이한 결속 구역들의 설립을 통해 재편될 수도 있다. 그리스는 유로존에 잔류할 수도 있으며, 이는 SYRIZA가 공유하는 입장이자 IMF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새로운 '헤어컷(채무 탕감)'을 수반할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더 적은 수의 대형 독점 그룹들의 손에 축적 자본이 집중되는 과정은 심화될 것이다. 반인민적 조치들과 노동자·민중 계층의 권리에 대한 공격 역시 강화될 것이다.
정세의 흐름은 국가 폭력과 억압의 강화, 정치적·노동조합적 자유의 제한이 EU의 관련 법률과 제약들을 수용하는 헌법의 반동적 개정을 통해 표출될 것임을 시사한다. 부르주아 계급과 그 정당들은 스스로 수립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분쇄하고 노동계급 및 빈곤 민중 계층의 급진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그들의 선택은, KKE의 활동 제한, 반공주의의 공식 국가 이데올로기화, 이른바 '양극단' 이론의 활용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제국주의 전쟁에 더욱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경우, 첫 번째로 취해질 탄압 조치들은 노동·인민운동 및 KKE를 겨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당은 완전한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광범한 노동계급 부문과의 더욱 실질적이고 견고한 유대를 발전시켜야 한다. 당은 지향 및 실천적 조치 면에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인민동맹을 강화하며, 모든 공격으로부터 인민을 수호하는 독점 반대·반자본주의 투쟁 노선이 인민의 확신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동지중해 전반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터키와 이스라엘의 접근, 터키의 영유권 주장,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에 관한 사이프러스와의 협정을 재검토하려는 이집트 부르주아 계급의 야욕이 맞물리면서 사이프러스 문제 — 근본적으로 침략·점령의 문제 — 에도 새로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스 정부가 EEZ 획정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발생한 최근의 사태는, 강약을 막론한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치열한 전쟁을 더욱 명확하게 부각시켰으며, 이는 그리스가 일방 혹은 타방의 제국주의 동맹 편에 서서 제국주의 전쟁에 개입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 EEZ 및 에너지를 둘러싼 일반적인 제국주의 간 모순의 틀 속에서 그리스와 터키,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FYROM), 이집트 간의 모순이 그리스와 광역 지역에서 더욱 격렬하게 표출될 것이며, 제국주의 전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어떤 형태로 그리스가 제국주의 전쟁에 참여하든, KKE는 노동자·인민 저항의 독자적 조직화를 이끌고 이를 국내 부르주아 계급 및 침략자로서의 외국 부르주아 계급 모두를 패퇴시키기 위한 투쟁과 결합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KKE는 구체적 조건에 따라 다음의 슬로건 아래 노동자·인민 전선 형성을 위한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인민이 자유를 쟁취할 것이며,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전쟁과 총부리를 들이대는 '평화'만을 가져다주는 그 체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열 것이다. 그리스 노동계급과 반독점 투쟁에서의 그 동맹 세력은 지금부터 이러한 가능성 있는 정세 전개에 대처하기 위한 노선을 이념적·정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심화, 제국주의적 경쟁의 격화, 부르주아 정치 체제의 개편 시도는 KKE가 노동운동의 재편과 인민동맹의 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 당 조직들이 노동계급 및 민중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전략적 부문과 모든 사업장에서 당을 건설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KKE와 그 지지자 및 동조자들, 그리고 인민은 제19차 당대회의 결의로 무장하여 공격에 흔들림 없이 맞서야 한다.
중앙위원회에서 기층조직에 이르기까지, 당의 기관들은 활동을 계급투쟁의 필요에 부응하여 조정하고, 진정한 전투 참모부가 되어야 하며, 현장에서의 저항 거점을 모두 활용하고 투쟁 경험을 일반화해야 한다. 당 조직들은 민중을 결집·조직하기 위한 주도권을 배가해야 하며, 당 지지자들에게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계급투쟁의 경험에서 나오는 제안들을 우리 활동 계획에 수용·반영해야 한다.
이 과제들의 수행을 위한 핵심 요소는 기층조직의 기능 개선, 집단적 토론과 활동의 구체화, 인민의 물음에 설득력 있게 답할 수 있는 논리의 개선, 그리고 KKE의 정치 노선과 투쟁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는 준비 태세이다.
이와 함께 당 운영 원칙의 구현을 강화하고 규약 전반을 준수해야 한다. KKE, KNE의 당원들과 지지자 및 동조자들은 전투성, 일관성, 자기희생으로 제19차 당대회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이념·정치적 대결의 강화
제19차 당대회 문건들에 포함된 모든 문제에 걸쳐 이념·정치 투쟁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들에 즉각 대처해야 한다:
· 계급적 적과 KKE 반대 세력 전반의 공세 — KKE를 주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반공주의와 반사회주의적 중상 선전 — EU의 공식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 '우호적' 공격 — KKE를 '반각서' 노선으로 끌어들이고, 유로존 안팎에서 부르주아 정치 관리의 공식 변화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려는 시도.
· 당의 도덕적 위신을 손상시키려는 부르주아 국가 및 정치 체제의 치밀한 계획 — 주로 당의 재정에 집중.
· 황금새벽을 폭로하고 대처하는 것 —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만들어져 KKE와 노동·인민운동을 공격하는 데 활용되는 국가사회주의 파시스트 조직으로서의 그 성격을 폭로하는 것.
· KKE를 '체제 내' 정당으로, 체제에 헌신하고 예속된 정당으로 제시하려는 시도, 그리고 KKE를 부르주아 정당들과 동일시하려는 노력 — "다 똑같다"는 시각에 근거.
· 인민의 의식 속에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반동적 견해에 대처하는 것.
· 기회주의 세력이 추진하는 개혁주의 노선의 대안적 버전 — 독점 자본, 자본주의적 소유, 부르주아 권력과의 충돌과 단절 없이 국민 통화로의 복귀를 통해 국가 채무를 해결하는 이른바 '과도적 정치 강령'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합의를 추구하는 것.
· 의회주의적 환상과 부르주아 정부를 통한 친민중적 출구에 대한 기대 — 당과 함께 투쟁에 참여하는 세력들, 심지어 당 지지자의 일부에게도 만연해 있다.
· 그리스의 국가적 독립 상실과 독일의 점령에 관한 위선적 슬로건 — 이 정치 노선은 자본주의 동맹 내에서 한 나라의 종속적·중간적 지위가 동맹이 형성되는 공통의 전략적 이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
· 이념적 개입과 선전을 위한 당 매체의 발행 부수 및 접근성 제고의 필요 — 《리조스파스티스》, 《공산주의 평론》(KOMEP), 정치 서적, KKE 포털 방문자 수 및 '902 레프트 FM'의 청취자 확대.
부르주아 정치 체제의 개편
자유주의 모델과 케인즈주의 모델 사이의 차이는 우리나라에서 부르주아 정부 교체를 둘러싼 논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민중을 체제의 틀 안에 가두고 지배를 위한 다양한 대안적 부르주아 정당들을 상호 협력 기반 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부르주아 정치 체제를 개편하려는 시도에 이용되고 있다.
그리스 부르주아 계급은 선택을 조정하고 있다. 그것은 어느 정부가 노동운동을 통제하고, 계급투쟁의 상승을 막고, 위기의 결과들과 노동계급 및 민중의 소득에 대한 가속화되는 공세가 각서 체제 내의 유로존 잔류와 함께든, 통제된 또는 통제되지 않은 파산과 유로존 이탈과 함께든, 최소한의 저항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부르주아 정치 체제의 개편 시도는 두 개의 축, 즉 ND²를 중심으로 한 중도 우파와 SYRIZA를 중심으로 한 중도 좌파의 형성 방향으로 계속될 것이다.
SYRIZA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독재 이후 시기의 원래의 사회민주주의적 PASOK³에 비해 더욱 보수적인 성격을 지닐 것이다. 부르주아 계급과 그 정당들의 동맹으로서 면제 혜택, 탈세, EU 기금 관리 참여 등으로 특권을 누려온 노동 및 정부 관료층의 상당 부분, 중간 계층의 일부가 SYRIZA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표현을 찾고 있다. SYRIZA의 특수성은 공산주의 운동에서 이탈하면서 여러 슬로건과 활동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기회주의 세력들로도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SYRIZA는 '9월 3일'⁴의 사회민주주의자들부터 '복지국가'를 옹호하는 '쇄신' 공산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력을 결집하는 좌파 정당으로 자처한다. 권력과 EU 문제에 관한 그 전략은 사회민주주의적, 친독점적 성격을 지닌다.
연합과 '좌파 정부', '그리스 구제'에 대한 SYRIZA의 제안은 부르주아 계급의 일부 세력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또한 SYRIZA는 독립 그리스⁵, 민주 좌파⁶ 등의 정치 세력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영국, 브라질, 러시아에도 손길을 뻗고 있다.
SYRIZA가 사회민주주의적 집권 정당으로 강화될수록, 이른바 원외 좌파 세력(ANTARSYA-NAR⁷), 기타 그룹(Plan B-알라바노스⁸), 심지어 SYRIZA의 원심력적 세력 — 이른바 좌파 혹은 공산주의 쇄신 세력으로서 이른바 과도적 목표와 과도적 관리 정부의 방향에서 활동하는 — 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장벽 형성 과정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SYRIZA 및 기존의 또는 앞으로 등장할 여타 부르주아 관리 세력이 추진하는 관리 정부와 협력하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KKE의 일관된 입장을 더욱 광범하게 대중화해야 한다. 우리는 동맹에 관한 우리의 입장과 노동자·인민 권력 및 통치에서 KKE의 역할을 대중화해야 한다.
KKE는 체계적이고 다면적인 활동을 통해 선거 투쟁(의회 선거, 유럽의회 선거, 지방선거)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 및 빈곤 민중 계층 일부의 KKE에 대한 투표가 인민의 문제를 위해 일관되게 투쟁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의 표명일 뿐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 체제와 부르주아 통치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급적 선택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르주아 통치의 모든 균열은 부르주아 권력과 자본주의적 소유를 전복하는 방향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KKE의 현실적 제안이 민중 사이에서 폭넓게 부각되어야 한다.
부르주아 정치 체제 개편의 한 양상은 파시스트 '황금새벽'이다. 인민은 그 공격과 국가사회주의 및 선동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황금새벽을 고립시켜야 한다. KKE와 KNE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사업장의 노동조합, 특히 주거 지역의 인민위원회, 학교와 대학교의 학생 조합이 황금새벽과 그 범죄적 공격에 맞서 인민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한 결정적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운동 내부의 다른 파시스트 경향들 — 계급투쟁의 상승을 질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 의 활동에도 대처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계급투쟁 상승의 전망과 역관계의 상당한 변화라는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노동운동의 선도적 부분은 계급투쟁의 후퇴와 역전이라는 부정적 발전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반드시 도래할 새로운 상승을 위해 새로운 조건에 맞게 스스로를 준비해야 한다.
노동운동과 그 동맹 세력은 증대하는 국가, '준국가', 고용주의 폭력과 탄압, 그리고 SYRIZA가 구 노동 귀족주의·고용주 통제 노조의 세력과 협력하여 형성하려는 새로운 어용 노조주의의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 태세와 행동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차 당대회는 어느 정부가 위기를 관리하든 관계없이 야만적인 반노동·반인민 조치들을 격퇴하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인민의 반격을 조직하여, 일상적 투쟁을 통해 독점 권력 전복을 위한 투쟁의 명확한 경로가 제시되도록 한다. 반독점·반자본주의 세력을 모든 부문, 사업장, 주거 지역에서의 공동 활동과 각자의 과제를 기반으로 결집한다.
위기의 결과에 맞선 투쟁, 인민의 더한 파산을 막기 위한 투쟁, 위기에서 친민중적 탈출구를 찾기 위한 투쟁은 노동계급·인민의 반공세를 조직하기 위한 발사대가 될 수 있다. 이는 어떤 형태를 취하든 제국주의 전쟁 및 그리스 부르주아 계급의 참여에 맞선 투쟁과 결합하여, 독점 권력 전복 투쟁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얼마나 증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인민동맹의 강화
인민동맹은 노동계급, 반(半)프롤레타리아트, 자영업자, 빈농 — 자본을 축적할 수 없는 —, 청년, 그리고 노동계급·민중 계층 여성의 이해를 독점 자본과 자본주의적 소유에 맞선 투쟁, 제국주의 동맹에의 편입에 맞선 투쟁 속에서 대표한다. 인민동맹은 단절과 전복의 노선에서의 사회적·운동적 성격을 지닌다.
인민동맹은 야만적인 반노동·반인민 조치들을 격퇴하고, 독점 권력 전복 투쟁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세력을 집중하고 반공세 투쟁을 통해 조직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인민동맹은 명확한 반독점·반자본주의 지향을 지닌다. 그것은 제국주의 동맹과의 단절을 추진하고, 제국주의 전쟁과 그 참여에 맞서 싸운다. 그것은 반독점·반자본주의 사회 세력의 결집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하며, 투쟁이 노동계급·인민 권력을 향하도록 모색한다. 인민동맹은 탄압 기구에 맞서 투쟁한다. 각 사회 세력은 공동 활동의 틀 외에 각자의 과제를 지닌다.
인민동맹은 각 도시에서 독점 그룹, 공장, 쇼핑센터, 병원, 보건 센터, 발전소, 통신, 대중교통에 집중하여 세력을 결집한다. 이 세력들이 각 부문에서, 그리고 실업자, 자영업자, 빈농, 빈곤 근로자들과 전반적으로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장한다. 그것은 정치적 의식, 조직, 투쟁 형태의 성숙 과정으로서 상향하는 경로를 걷는다.
이러한 주어진 조건들에서 인민동맹은 저항, 연대, 생존을 위해 조직·조율된다. 노동자와 인민의 소득인 임금과 단체협약, 연금, 노동자와 인민의 권리, 농산물 판매 가격, 농민과 자영업자의 보호, 은행과 과세의 착취로부터 인민의 주거 보호를 옹호한다. 무상 공공교육, 의료·복지, 저렴하고 양질의 민중 소비재, 문화·체육 인프라에 대한 권리를 수호한다. 모든 마약에 맞서 투쟁하고, 여성 해방과 평등을 위해, 실업자 보호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생의 교통·숙소·급식을 위해, 신혼부부의 당면 수요를 위해,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 맞서 싸운다. 지진과 홍수에 대한 보호 조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인프라를 위한 공공사업, 환경에 대한 균형 잡힌 인민의 개입을 요구한다. 원자재의 존재, 생산수단의 집중, 노동력의 숙련도, 과학·기술적 성취의 관점에서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부각시킨다.
인민동맹은 국가 탄압 및 고용주 폭력에 맞서 싸우고, 노동조합 및 시민적 자유를 수호한다. 위기에서 친민중적 탈출구를 위한 투쟁은 모든 제국주의 동맹 및 동맹체와의 단절 속에서, 사회보험기금 및 공공병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공채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EU에서 탈퇴하는 것과 불가분하게 연결된다.
EU 탈퇴 투쟁은 독점 권력에 맞선 투쟁 및 노동계급과 그 동맹 세력의 노동계급·인민 권력을 위한 투쟁과 연결된다. 독점 세력의 권력, 그 소유, 다른 제국주의 중심부 및 국가들과 그리스의 연결에 손대지 않은 채 유로존 및 EU를 탈퇴하자는 일부 부르주아 및 기타 세력의 입장은, 인민이 주권을 갖고 자신의 권력으로 EU에서 탈퇴하기 위한 인민의 투쟁을 흐린다. 현재 유로존과 EU에서 독점 세력들 사이의 내부 모순이 강화되는 때에, 존재하는 모든 원심력적 경향들은 약탈적 동맹과 독점 권력으로부터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EU의 위신이 실추되고, 이탈리아·스페인 등 다른 나라에서 위기가 계속되는 지금, 남유럽 동맹이든 유로대서양 축(미국, 영국)이든 이것들은 친민중적 해결책이 아니다. 인민이 주권을 갖고 자신의 권력으로 탈퇴하기 위한 투쟁은 EU 27개 회원국 각국에서, 그리고 공동으로 지금 강화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EU에 의해서도, 미국 및 여타 자본주의 강국들의 처방에 의해서도 인간화될 수 없다.
인민동맹은 독점 자본과 모든 집중된 생산수단의 사회화, 중앙 계획 및 노동자·사회적 통제를 채택한다. 그것은 EU 및 NATO로부터,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 동맹과의 관계로부터 그리스의 탈퇴를 채택한다. 그것은 외국 기지, 외국 군대 및 경찰 부대의 각종 구실을 내세운 그리스 내 주둔 철폐를 목표로 한다.
민주주의, 인민 주권,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개념들은 인민동맹에 있어 더 깊은 계급적 내용을 지닌다. 이것들은 계급적 착취의 폐지, 집중된 생산수단의 사회화 — 협동조합 내 소농의 조직화 및 토지의 사회화와 결합된 — 와 직결된다. 인민동맹은 이 투쟁 전선들 및 인민을 괴롭히는 여타의 문제들에서 싸운다.
인민동맹은 사회적·정치적 수준에서 역관계의 발전에 따라, 최상급 노동조합 기구뿐 아니라 노동 센터와 연합 조직에서도 지배적인 부르주아·개혁주의·기회주의 노동조합 세력이 꾸준히 효과적으로 약화되도록, 새로운 노동조합 조직 및 노동계급과 그 동맹 세력의 대중조직을 꾸준히 그 대열에 끌어들이기 위해 모색한다.
인민동맹은 활동 발전 과정에서 정치적 경험이 낮은 수준의 노동자·민중 세력을 결집할 것이며, 이들은 어느 정도 부르주아 정당들, 개혁주의와 기회주의의 이념·정치적 견해의 영향 아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독점 권력에 대한 유일한 대안적 권력으로서의 노동계급 권력을 위한 투쟁의 현실적이고 필연적인 성격에 대해 동요할 것이다.
지도 기관들과 기층조직들은 이러한 민중 세력과 함께 활동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어려움과 취약성을 극복하여 인민동맹이 강화되고, 독점 권력 전복의 방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모든 계기에서 인민 대중의 의식 수준, 성숙도, 경험을 고려해야 하며 그들의 대중적 참여를 보장할 필요성도 인식해야 한다. 독점 자본과 그 대표들에 맞선 주요 전선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 노동계급의 동맹은 독점 자본에 반대하면서도 소규모 생산수단의 소유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간 계층과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선도적 세력인 노동계급은 반자본주의·반독점 노선을 급진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층조직 수준에서 정치적 지도의 관점에서 전략의 일부로서 전술 문제의 정교화가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 전반에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자본주의적 억압으로 고통받으며, 아직 혁명 노선을 수용하지 못한 새로운 민중 대중과 대화하고 이들을 획득하는 KKE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적합한 슬로건과 투쟁 형태가 선택되어야 한다. 다른 세력들과의 대결은 우리의 노선이 결집할 수 있고 전복의 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겨냥되어야 한다. 동맹 형성이 단절의 노선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앙 및 사업장 수준의 선전은 이해하기 쉽고, 예리하며, 폭로적이고, 결집력 있으며, 전투적 정신을 고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인민동맹은 PAME를 통한 노동·노동조합 운동, PASY를 통한 빈농, PASEVE를 통한 자영업자·상인·장인, MAS에 결집한 청년 남녀, OGE의 협회와 그룹을 통한 여성 사이의 공동 활동 틀을 통해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정당들의 동맹이 아니다.
KKE는 운동의 기관과 조직에서 선출된 활동가와 청년 조직 KNE의 구성원들을 통해, 그 기관 및 대열에 참여한다. 이들은 노동계급, 자영업자, 빈농, 학생, 학교 학생, 여성 조직에서 활동한다. 당은 개혁주의·기회주의 노선에 맞서 싸우고, 동맹의 성격을 내부에서도 수호하며, 노동계급과 민중 계층의 새로운 세력에 접근하고 유대를 맺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운동 대열에 능력 있는 간부를 꾸준히 배치하고자 한다.
정치 투쟁의 과정은 소부르주아 계층을 대표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사회·정치 투쟁의 반자본주의·반독점적 성격과 노동계급 및 인민 권력·경제를 향한 방향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정치 세력들의 출현 가능성을 포함한다.
KKE는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민동맹 지원에 있어 이 세력들과 공동 행동을 모색할 것이다. 이 협력은 동맹을 구성하는 대중조직의 대열에서, 혹은 선출된 구성원들을 통해 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세력들의 구성원 및 지지자들의 공동 활동으로 표현된다. 이 협력은 구성 정당들로 이루어진 동맹의 통일된 기관 — 구조화된 조직적 형태와 구조를 갖춘 — 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조직은 수명이 짧을 것이며, 노동운동과 그 동맹 세력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KKE의 독립성과 충돌할 것이다.
독점 자본주의 조건에서는 KKE에서 분열하여 여러 핵심적 문제, 무엇보다도 '개혁이냐 혁명이냐'라는 주요 정치 문제에서 상이한 입장을 취하는 기회주의 정당 및 그룹이 다양한 형태로 출현한다. KKE는 이 정치 세력들과 어떠한 정치적 협력도 수행할 수 없다. 이는 기회주의 정치 세력들이 운동의 상승 조건에서 인민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슬로건을 채택하는 기동을 벌이는 것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그들의 권력 문제에 대한 정치적 제안은 자본주의 체제 관리의 틀 안에 포함된다.
이 세력들에 결집한 민중 대중은 계급투쟁의 갑작스러운 격화가 더 광범한 민중 대중을 끌어들이는 조건에서, 혁명적 정세의 조건에서 대중 노동자·민중 운동, 심지어 혁명 운동의 대열에 참여할 수도 있다. 투쟁의 각 단계에서 예리한 이념 투쟁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회주의가 부르주아 정치 체제와 부르주아 계급에 투항하는 세력이며, 혁명적 방향으로의 의식 발전을 훼손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KKE는 부르주아 선거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한다. 그 후보 명단에는 당과 협력하는 개인들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노동조합 운동 및 그 동맹 세력 운동 중 가장 급진적으로 정치화된 부분들의 동맹, 청년과 여성 조직들의 동맹, 운동 대열에서 활동하며 가능한 가장 광범한 새로운 대중의 결집을 목표로 하는 동맹으로서 인민동맹은 전국 및 지방 선거, 유럽의회 선거,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KKE는 사회주의-공산주의, 부르주아 권력의 전복과 노동계급의 정치 권력 쟁취가 자신의 전략적 목표임을 숨기지 않는다. 인민동맹에 대한 제안을 통해 그것은 필요한 타협을 하는데, 이는 사회적 동맹이 자신의 강령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민동맹은 독점 자본의 권력과 부르주아 관리의 정부에 맞서, 인민 권력의 일반적 방향 아래 건설되어야 한다. 그것은 부르주아 정부, 즉 독점 자본의 정치 권력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통치·권력에 대한 제안을 지녀야 하며, 이는 권력을 쥔 계급의 변화를 향해 활동을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노동계급과 민중 대중은, 자본의 전략에 맞서는 방향의 투쟁 조직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자본의 경제적·정치적 지배에 대한 전면적이고 다각적인 대결로서 자신들의 조직의 성격에 대한 필요성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노동운동, 도시 자영업자와 농민 운동, 그리고 반독점·반자본주의 목표를 지닌 그들의 동맹 표현 형태(인민동맹)는 KKE 세력의 전위적 활동과 함께 혁명적 조건에서 혁명적 노동자·인민 전선 창설의 최초 형태를 이룬다.
오늘날 노동계급, 빈농, 자영업자, 노동계급·민중 가정의 여성과 청년 대상의 공산주의자들의 선도적 활동, 그리고 대중이 동원되는 조건, 갑작스러운 폭발의 조건에서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닌다: 유대를 구축하고, KKE의 출구 제안이 노동계급과 민중 계층에게 수용되어 그들 사이에서 우세해지도록 하고, 그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것.
· 모든 부문과 도시에서 인민동맹을 강화하고 건설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 의무이다. 인민위원회는 주거 지역에서의 인민동맹의 표현이다. 그것들은 모든 곳에 형성되어야 한다.
· 인민위원회, 부문과 주거 지역의 인민동맹은 연대를, 심지어 빈자들이 갖지 못한 빵을 보장하고, 빈자들이 집을 압류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들은 야만적인 조치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다. 그것들은 주거 지역을 탄압 국가 세력과 '황금새벽'의 범죄자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사업장과 주거 지역의 노동계급과 인민동맹은 민중 봉기에서 인민을 조직할 것이다. 동일한 동맹이 인민을 후퇴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인민동맹은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맞설 것이다.
· 인민위원회 안으로 빈농과 자영업자의 새로운 세력, 노동조합과 조직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사회적 동맹의 각 구성 부분은 자신의 책임 영역에서 더 광범한 세력을 동원하는 동시에 활동을 조율해야 한다.
· 인민위원회와 노동자 지역 조직 및 실업자 그룹과의 연계를 진전시켜야 한다.
· 실업자 문제에 있어 당의 결집 및 조직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KKE 세력은 이러한 인민 조직 형태의 발전에 책임을 지는 동시에 당의 독자적인 이념·정치·조직적 활동을 유지할 책임을 진다.
· 주거 지역에서의 다양한 반동적 민족주의 그룹들의 활동과, 위기 조건에서 다양한 기회주의 조직, 사회민주주의, NGO의 활동으로 인한 인민 의식의 타성에 대처하고 폭로해야 한다.
· 노동운동의 재편은 단호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새로운 노동계급 대중과 이민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적이 되어야 한다.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기까지 어용·고용주 통제 노조주의 및 SYRIZA 세력의 노동조합 그룹들에 맞서 전쟁이 개시되어야 한다. 특히 1차 수준 노동조합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노조 위원회에 대한 특별 계획과 개입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지도부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한다.
· 이민자 문제에 관한 당의 활동을 한 단계 강화해야 한다.
· PASY와 PASEVE를 강화하기 위한 당 조직들의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
당 건설 — KNE
노동운동과 계급투쟁에서 당의 역할과 효과성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는 무엇보다도 산업에서의 당 건설, 기층조직을 중심으로 반독점·반자본주의 투쟁에서 특정 조건의 노동자들을 결집하는 역량이다. 노동운동 재편을 위해 전당대회가 결정한 부문들에서의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업장에서의 건설, 노동자 모집은 사업장, 부문, 주거 지역의 모든 당 조직을 아우른다.
이 어려운 조건에서의 당 건설은 위기로 고통받는 광범한 노동계급 대중에 대한 포괄적인 활동 계획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계획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곳에서 악화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한 활동과 투쟁 기관의 형성. 실업자 자신과 그 가족의 동원과 결합한 실업 문제에 대한 체계적 활동.
· 각 부문, 지역, 노동자 범주, 연령층 및 성별에 따른 전문화된 활동.
· 당의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지역에 대한 적절한 연구와 지식.
· 노동자들과의 접촉에서 그들의 문제, 그 원인, 그것을 악화시키는 정치 노선, 해결의 방향에 대한 전반적 파악.
· KNE의 모든 세력, 지지자, 동조자의 동원.
· 빈농과 자영업자 등 노동계급의 동맹 계층에 대한 활동 강화 및 그들의 조직화.
· 규약과 강령에 기반한 신규 당원 통합.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반인민 조치에 불만을 표출하는 더 광범한 민중 대중과 기층조직의 유대가 강화되어야 한다.
당 건설의 필수적 요소는 중앙위원회 확대 전원회의와 지역 회의의 결의에 기초한 당 세력 재배치의 검토를 지속하는 것이다. 아티카, 중부 마케도니아 및 기타 주요 도시 중심지를 중심으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장소와 부문에 적절한 간부를 배치하여 핵심 사업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 간부 배치는 반드시 사업 부문, 간부부, 특히 중앙위원회 각 부서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KNE에 대한 지원은 당 건설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청년층에 대한 당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청년층에 대한 당의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책임이 이해되고, 이념·정치 교육 및 KNE 지도에 특별한 의의를 지니는 청년층에 대한 우리 활동이 확대되도록 모든 이념·정치·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의 재정
이전 시기 KKE의 확고한 입장은 경제적·정치적 중심부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들은 당 재정에 관한 중상 공격과 도발을 확대했다. 그 목적은 당의 청렴성에 대한 혼란과 의혹을 조성하고, KKE가 다른 정당들과 다르지 않다는 견해를 강화하는 것이다. 당 재정에 관한 공격과 일반적인 반공주의는 수년간 만연해왔다.
국가 재정 지원이 타협과 후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
KKE는 국가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당원 및 지지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기능 및 활동에 대한 개입도, 정치 노선의 조종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 보조금이 혁명 정당의 주된 수입원이 될 수 없다. KKE의 재정적 독립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이 기능을 수행하는 역량과 연결된다.
창당 이래 KKE는 수년간 박해를 받아왔으며, 특히 계급투쟁이 첨예해지는 오늘날의 조건에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당하다. 경제 위기의 현 조건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당의 재정 강화를 위해 민중 사이에서 광범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조건은 당원들의 모든 당비를 수납하고, 지지자들과 동조자들의 기여금을 모으기 위한 조직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더 나은 조직과 모니터링을 요구한다. 재정을 정리하고, 변동적 운영 비용을 줄이고, 조직들의 수입을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더욱 강한 일관성과 결단력이 필요하다.
《리조스파스티스》, 《공산주의 평론》, 《신크로니 에포히》 출판사의 서적들의 발행 부수 증대는, 이념·정치적 개입에서의 특별한 중요성 외에도 당 재정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95년간 KKE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노동자와 당 사이의 일종의 정치적 관계를 이룬다. 이것은 각 기층조직이 당 지지자들 및 동조자들과 맺는 유대의 발전과 공고화를 보여주는 요소이다.
제19차 당대회 결정 사항
1. 2010년 3월 전국 협의회와 2010년 6월 확대 전원회의의 노동운동과 당 건설에 관한 결정을 검토하기 위한 중앙위원회 확대 전원회의 개최.
2. 청년 사업 및 KNE 지원에 관한 전국 협의회 개최.
3. 도시 자영업자에 관한 연구 실시. 빈곤 자영업자와 그 운동에 대한 당의 활동을 위한 전국 협의회 개최.
4. 당이 보유하고 활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한 계몽 및 선전 체계 개선. 새로운 중앙위원회는 당 전체에서 토론될 구체적인 상세 결의문을 작성해야 한다.
5. 1968~1974년 시기에 관한 당의 역사 연구를 계속하고, 1918~1949년 시기의 당 역사 개요 신판을 출판한다.
6. 창당 100주년 기념 당의 다면적 행사 준비를 즉각 개시한다.
7. 《리조스파스티스》를 개선하고 발행 부수를 증대한다. 《공산주의 평론》(KOMEP), 이론·정치 서적의 발행 부수를 증대하여, 당과 KNE, 그리고 더 광범하게 지지자와 동조자 대열에서 일종의 '운동', 강한 교육적 흐름을 발전시킨다. 새로운 중앙위원회는 새로운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8. 당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포괄적인 물질·기술적·인적 인프라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 연구와 연구물을 실증한다.
9. KNE와 함께 문화·체육 분야 운동, 마약 반대 운동에서의 당 활동을 지원하고, 연중 KNE 축제의 틀에서 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10. 국제적 수준에서 KKE의 우선 과제
국제공산주의 운동 재편을 위한 활동은 다양한 측면과 형태를 취해야 한다:
· 《국제공산주의 평론》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진전을 활용하여 공산주의 극(Pole) 형성을 위한 노력 계속.
· 공산당 국제·주제별·지역 회의 참여, 이른바 좌파 세력들을 포함하여 회의를 확장하려는 계획에 맞서 국제 회의의 공산주의적 성격 수호.
· 당의 입장, 분석, 그 과학적 실증의 전파를 위한 당의 독자적 이념 개입.
· 우리 지역(발칸, 중동, 유럽) 및 다른 대륙의 공산당들과의 양자 관계 및 공동 활동 발전.
· 공산주의 청년 조직들의 재편과 공동 활동, 청년 공산주의 및 반제국주의 운동 대열에 영향을 미치는 부르주아적·기회주의적 견해에 맞선 투쟁 강화를 위한 KNE의 국제 활동 강화.
· 제국주의적 개입, 제국주의 전쟁, 제국주의적 '평화' 조건을 규탄하기 위한 동원과 활동.
·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을 새로운 계급 지향 조직들로 강화·확대하고, 전 세계적 수준에서 개혁주의, 고용주 및 정부 통제 노조주의 조류에 대결하는 데 기여.
· 국제 반제국주의 조직들, 세계평화위원회(WPC), 세계민주청년연맹(WFDY), 국제민주여성연맹(WIDF)에 대한 지원.
각주
¹ SYRIZA — '급진 좌파 연합'. 2004년 창당. SYN(좌파 및 진보 연합)과 스스로를 '좌파'라 칭하는 다른 소규모 전 마오주의 및 트로츠키주의 세력들로 구성된다. 그 강령은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민주주의적 관리를 위한 강령이다. 자본주의 위기 조건에서 그리스의 주요 사회민주주의 정당(PASOK)이 선거에서 크게 쇠퇴하자, PASOK 기구의 일부를 흡수하고 선거 지지를 확대하여 사회민주주의적 관리의 기본 극으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다. 이른바 '유럽 좌파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² ND — '신민주주의'. 1974년 창당. 보수적 자유주의 강령을 지닌다.
³ PASOK — 그리스 사회주의 운동. 1974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에 의해 창당된 그리스의 주요 사회민주주의 정당.
⁴ '9월 3일' — SYRIZA 내의 사회민주주의적 분파를 지칭한다.
⁵ 독립 그리스 — 2012년 창당된 그리스의 우파 포퓰리즘 정당.
⁶ 민주 좌파 — 2010년 창당된 그리스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⁷ ANTARSYA-NAR — '혁명적 좌파와 무정부주의자·반자본주의자 연합'. 트로츠키주의, 마오주의 등 다양한 급진 좌파 그룹들의 연합.
⁸ Plan B-아라바노스 — 전 SYRIZA 지도자 알레코스 아라바노스가 이끄는 그룹.
� George Kassimeris(2001), Europe's last red terrorists The Revolutionary Organization 17 November , London , Hurst & Co


� Georgia Chantzi(201203) - THE EVOLUTION OF TERRORISM IN GREECE FROM 1975 TO 20, �HYPERLINK "https://www.files.ethz.ch/isn/139892/rieas158.pdf"��https://www.files.ethz.ch/isn/139892/rieas158.pdf� 


� KKE(20180913), Parliamentary politics and the communist party_ the electoral arena, experience and lessons from Greece and the KKE �HYPERLINK "https://www.solidnet.org/article/CP-of-Greece-Parliamentary-politics-and-the-communist-party-the-electoral-arena-experience-and-lessons-from-Greece-and-the-KKE/"��https://www.solidnet.org/article/CP-of-Greece-Parliamentary-politics-and-the-communist-party-the-electoral-arena-experience-and-lessons-from-Greece-and-the-KKE/� 


� 그리스 공산당(KKE) 의회 정치와 공산당: 선거 영역 — 그리스와 KKE의 경험과 교훈(남아프리카 공산당에 답함) �HYPERLINK "https://cafe.daum.net/wsssk/Drow/16"�https://cafe.daum.net/wsssk/Drow/16� 





KKE 제19차 당대회 정치 결의문 (2013)  |  1

